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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ADER TO LEADER 성공 소통 방정식

‘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?’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

부분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라고 말

한다.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

많다. 일은 내가 가진 역량을 갖고 최선을 다해 

노력하면 되지만 관계와 소통은 나 혼자만 잘해

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. 그렇

다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? 소통을 잘하

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알아본다.

대화를 할 때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.

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말하는 목표와 목적을 명

확히 표현해야 한다.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

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

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.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이야기를 

제대로 전개할 수 없고, 제한된 시간 내에 대화가 끝나지 않을 수도 

있기 때문이다.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느낌에 집중해야 한다. 그

렇게 해야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. 이때 

이야기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

것도 좋다.

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
소통을 할 때 사람들은 나의 말이나 글이 잘 전달되고 이해되기를 

바란다. 존중받고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있기 

때문이다.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잘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제대

로 들어줘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과 느낌을 나의 말

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.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생각

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대방 역시 제대로 피드백을 해줄 

것이다. 이처럼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한 후 

잘 전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가 충

족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.

비언어적인 소통을 제대로 이해한다.

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

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나 편

견이 있다고 생각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. 

따라서 훌륭한 소통자는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

비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본인의 비언어적인 표

현도 미리 확인한 후 잘 설명해야 한다.

소음이 들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을 피한다.

대화를 할 때 주변 환경이 시끄럽거나 복잡하다면 제대로 된 소통

이 어렵다. 따라서 최대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소

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.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공간

에서 소통을 해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

사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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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베스트셀러 『완벽한 소통법』의 저자 유경철 ‘소통과 공감 대표’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에 관한 모든 솔루션과 일이 술술 풀리는 ‘성

공 소통 방정식’을 소개합니다.

소통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

‘소통과 공감’ 대표

『완벽한 소통법』, 『문제해결자』,

 『피터드러커의 인재경영 현실로 리트윗하다』 저자

유 경 철


